
전주푸드팀장 나영삼  

2016. 09 시장을 넘어 신뢰와 협동의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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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로컬푸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해결 하는 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비트켄슈타인(아내와 시어머니) 

1. 세계화 시대,  
   미래에 대한 지역의 자기결정력을 높여야 한다 
 
2. 조직화된 힘 없이는,  
   결코 ‘자본’과 ‘경쟁’을 넘어설 수 없다 
 
3. 정책의 결정자도, 수행자도, 열매를 향유하는 자도 
   지역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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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1. 한국은 먹거리 위험사회, 탈출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곡물자급률 23%(쌀 제외 시 5%미만)/ OECD최대 식용GMO 수입국 

 한국, 식용GMO최대 수입국 : GMO콩, 옥수수, 카놀라유 등 1000만톤 수입(2011-2016.6) 

 불완전한 GMO 표시제 : GMO DNA·단백질 잔류 없을 땐 표기 제외/ 국민 알 권리 침해 

 국가기관(농진청) GMO실용화사업단 : 200품목GM개발, 상용화 선언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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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하우스 면적 : ‘11년(202ha)– ‘15년(397ha)  

곡창지대 철원평야(철원 오대쌀)에 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는 까닭은? 

진단2. 한국 농업 절체절명의 위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쌀농사가 희망이 없으니 하우스로 옮겨가고,  
또 하우스가 많아지니 과잉생산 되고, 
“농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풍년기근 일상화/ 갈아엎기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들녘 풍경 한국 농민의 걱정 
☞ 농사가 예측이 더 불가능해졌다 
    - 돈 되는 게 없다/ 기후변화 등 
 

☞ 생산비는 자꾸 높아진다 
    -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농자재, 사료 
 

☞ 농민 몫이 줄어든다 
    - 유통 몫 커지고, 생산비 보장 안된다 
 

☞ 소농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 규모화 전략에만 집중 
 

☞ 노인만 남았다 
    -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 국민경제에서 농업 비중 2%(2015) 
 농가인구 292만4천명(2015) : 5년 사이 46만명 감소 
    - 65살 이상 고령자 비율 38.4% 
     농촌인구감소 지자체 존립 위협 

 
 농가소득 : 농사만으로는 생계 불가능 
    농업소득 비중 29.1%/ 소득(33%) 줄고 경영비(67%) 늘고 
     농가소득 양극화 :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 12.4배 
 

 도농간 소득격차 : 64.4% 

쌀 전면개방(2016) 



분석1. 밥상과 농업은 왜 멀어졌나?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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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의 자유로운 이동 : 초국적 자본이 설계, 실행 

글로벌푸드의 포로가 된 한국농업 

 52개국 FTA 체결, 농업의 일방적 희생 강요 

  -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경제적 영토 확장(FTA 등)  

  - 한국 푸드마일리지 : t당 7085km(2010) 
  - 쌀시장 전면개방(2016) 

 

 식량주권 위협  

   - 곡물자급률 23%, 쌀 제외 시 5% 이내 
   - 밀1.1%, 옥수수0.8%, 콩 11% 
   - 2030년 관세제로화 시 먹거리의 80% 대외 의존 

 

 

초국적 자본(기업) 
 카길 (식량) 
 몬산토 (종자, 농약)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국제무역질서 설계 
WTO (세계무역기구) 
FTA (관세장벽 허물기) 
DDA (다자간 무역협정) 

먹거리 자유로운 이동, 완성 
     GMO, 화학농업, 공장식 축산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 
     패스트푸드(획일화한 음식문화) 

 세계화 : 초국적 기업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기획되고 통제되는 지구촌 독점(monopoly)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ciOGKtd3JAhXMl5QKHTYeDq8QjRwIBw&url=http://www.vop.co.kr/A00000659487.html&psig=AFQjCNETgqNToQ_wYrRZiUJA9XuDL1PJUQ&ust=1450253392918228


유통시장개방, 대형마트가 소매 80% 차지, 부의 지역 외 유출 고착화(심화) 

대기업의 유통  독점/  골목상권 위기/ 농민브랜드가 없어진다(PB상품) 

분석2. 밥상과 농업은 왜 멀어졌나? (국내/ 유통망) 

 대형유통자본 : 전 세계 먹거리 수입의 첨병(경제성, 효율성) 

갈수록 농가 몫이 줄어든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rLMsoUhohNZNrM&tbnid=d52LRhDiQ06udM:&ved=0CAUQjRw&url=http://m.wikitree.co.kr/mobile_view.php?id=81831&ei=XiqVU4TYGorLkAX_iYFQ&bvm=bv.68445247,d.dGc&psig=AFQjCNH8_-Jl7BqnGcoOqDRfWg-f9Heisg&ust=140237087844892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docid=rLMsoUhohNZNrM&tbnid=d52LRhDiQ06udM:&ved=0CAUQjRw&url=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517&ei=lSqVU_W4D8GQkAXyzYGgDQ&bvm=bv.68445247,d.dGc&psig=AFQjCNH8_-Jl7BqnGcoOqDRfWg-f9Heisg&ust=140237087844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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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3.  농부가 사라진다, 가족농인가? 기업농인가?  

 다수 가족농의 
  ‘농부의 자긍심’을 살릴 것인가? 

 소수 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내맡길 것인가? 

지구를 지켜온 소농 : 땅과 햇빛과 물의 기운을 빌어, 건강하

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급해온 가족소농의 복원(농

업의 다원적 기능 초점/ 2014년은 UN이 지정한 가족농의 해) 

구글(미국), 소프트뱅크(일본), SK,LG,CJ(한국) : IT 기

반형 대규모 스마트팜 (토마토, 파프리카, 양상추 등) 만들어 국내외 

판매/ 농부의 수직계열화 또는 임금노동자화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의 비지속성에 대한 반성 

 대도시 먹거리선진도시(시애틀, 토론토)의 공통점 : 뒤늦은 농부 복원 

   농부가 사라지도록 방치→ 극소수 기업형 농업만 생존 →시민먹거리 위기 초래 → 

   뒤늦은 농부재생 프로젝트 : 대도시 먹거리정책협의회& 도시농업 프로젝트 

 
대한민국 : "우리에게는 아직도 170만ha의 농지와 275만명의 농부가 남아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식물공장, 스마트팜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처방.  치유의 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맞잡은 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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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일본 

지산지소 
(地産地消) 
채소의 30% 

슬로 푸드 
(Slow Food) 

맥도날드 입점 반대 
슬로라이프/ 슬로시티 

공동체지원농업(CSA) 
농민장터 

농장에서 학교까지 

대도시먹거리정책 
(food policy council) 

벤쿠버, 토론토 등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확보 = 지역농업과 직접 연결 

전 세계적 대량생산-대량소비구조에서 탈출, 지역생산 지역소비로! 

세계 시민의 자각              사회적 합의          지역 및 국가먹거리체계 혁신   

지역농업의 소멸, 농민 몫 감소(소농 퇴출)………………………………. 가족소농 살리기 

환경파괴 가속화(비료, 농약, 물, 토양) …………………………………... 환경을 살리는 농업 

음식과 식품 다양성 파괴, 식품안전 위협 ………………………............ 종자, 음식다양성 회복 

장거리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 지구온난화 촉진 ……..………………   짧은 유통 실현 

http://sspoon.tistory.com/m/post/30/slideshow?order=3


도-농을 잇는 가장 치유력 높은 협동경제 모델, 로컬푸드(한국형 사례 만들자) 

관계 시장 

확대 전략 

 일반 소비 영역(직매장 확대 개설) 

 공공 급식 영역(공공급식센터 설치) 

완주군 

전주시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에, 농민은 안정된 소득에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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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완주군은?  : 65만 대도시(전주)의 배후도시 

 인구 8만5천의 도농복합도시(2008)/ 65만 전주시 배후도시 

 농업인구 : 1만가구 (1ha미만 64%), 다품목 소량생산구조 

 10개 농산촌지역 : 고령화율 46%, 농가 비율 80%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 해소 

- 3000여 가족소농의 소득문제 해결 

-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need)에 주목 

- 도시와 농촌간의 실질적인 연대와 상생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2008)/ 농정기획단, 농촌활력과 

• 소수의 시장지향적 상업농만으로 지역농업은 지속가능한가? 

• 생산과 유통의 간극해소/ 수요에 부응한 기획생산 불가능한가? 

• 가족소농, 고령농의 정책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완주농정 

당면과제 

경종-축산 
지역순환농업 

농가경영회생
기금조성 

민원기동반  
두레농장 

로컬푸드추진 
마을공동체회사 
100개 육성 

 5대 정책과제, 12개 농정혁신시책 추진 (2009-2013) 
 시책 추진을 위한 군 예산 증액 편성(연100억,5개년) 

★제2과제 

★도덕적해이 우려(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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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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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성에 걸맞게 지역농업 조직화 및 유통전략 차별화 대응 

지역 
농업 

시장 
창출 

기획 
생산 

다품목 소량생산 
중소농, 고령농, 
마을공동체 

6차 
산업화 

로컬푸드
영역창출 

로컬푸드종합계획 

지역로컬푸드 

직매장/농가레스토랑/농민가공센터/ 
두레농장/꾸러미/공공급식/도농교류 

등 

조직화 
지원 

시장지향품목 
단일작목 중심 대농 

마케팅
지원 

농가 
조직화 

시장지향
품목영역 

생산자단체
유통영역 

지역산지유통종합계획 

통합마케팅 
생산자단체/조공법인 등 

산지조직화, 계열화 
공동마케팅 강화 

지원/예산/정책 
통합적 실행 

공공형 조직 
직거래 영역 

경쟁시장 관계시장 
지역농업 투트랙 전략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12 

지역농업의 일정영역을 다품목 소량생산 가능 체계로 재편 

기획생산 조직화 :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공동체 중심 

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 

 농촌노인 소득, 건강, 일자리 

 개소당 2억원(군 자체 사업) 

 공동생산시설, 공동식당 

 한우,유정란,신선채소,표고 등 

 138명 고용/ 200백만원 소득 

 역할이 있어 대접받는 노인 

농촌노인 두레농장(10개소) 마을공동체회사 (105개소) 작목반 (120개소 1,500농가) 

 마을 6차산업화 단계적 육성 

 육성단계별 지원(군 자체) 

 파워빌리지(22개소) 

 농어촌공동체회사(2개소) 

 마을기업(3개소) 

 참살기마을(30개소) 

 맛, 멋있는 마을(자원, 경관) 

 영세 고령농 조직화  

 소규모 하우스 지원 : 

     (330㎡/100개소) 

 친환경자재 지원 : 

     (315백만원/ 750㏊) 

 토종종자 발굴육성 등  

 최종 2,000농가 조직화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거점 공동농민가공센터 설치, 시설이용 및 제조허가 문제 해결 

거점농민가공센터(공공시설) : 교육, 시설장비, 시제품 개발, 식품제조허가 

‘밥상의 절반은 가공식품’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가공공장 543㎡/ 지자체 소유(공공성) 

밑반찬류, 빵류, 천연조미료, 잡곡류 

반찬가공실,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 3개 법인/ 사용수익허가 

 3개 공동체 112개 제품 생산 중 

 2016년 10억 매출 예상 

 꾸러미, 직매장, 스테이션 등  

조직형태 공동체명(조합원 수) 출자금(만원) 제품군 제품수 

영농법인 
완주 로컬푸드 영농법인  

농가의 부엌(20) 
1,000 반찬류 55 

협동조합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식품  

생산자 협동조합(35) 
1,750 

습식류 

건식류 
42 

완주 줌 마뜨레 제과제빵  

생산자 협동조합(7) 
700 제과제빵 15 

13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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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체계와 완주군수 인증제도 도입 

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체계 

  - 1단계 : 직판장 간이잔류농약검사(57개 항목) 

  - 2단계 :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1주, 2회, 10품목) 

  - 3단계 : 농산물품관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계 

  - 삼진 아웃제 적용 : 3회 부적합 시 영구퇴출   

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 인증 전담부서 신설/ 인증위원회 

  - 농약성분 246종, 수질검사6종, 토양검증 7종 

  - 1건당 비용 30만원의 50% 군 지원 

  - 안전성 : 저농약(무 제초제, 권장 시비량1/2)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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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기초한 도농간 관계형 시장이 생겨나다 

매장당 1일 평균 방문객 1,000명/ 연 100만명 

주 2-3회 정기방문을 통한 먹거리 생활패턴의 변화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의 전국 확산 

 : 지역단위 먹거리시스템 혁신이 아닌, 직매장설치 붐 한계 

직매장 1일 평균 2000만원/ 총 300억원 매출  

‘소득증대’ 

공동체활성화 

 월급 받는 농부 1,500농가(5개소) 

 농가당 월평균 150만원 소득(월급) 

 마을기업, 두레농장, 주민기업 활력 

공공급식분야로 영역 확대 

학교급식,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연 50억원 공급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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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살아나다 

난생 처음 신문에 실린 마을주민 난생 처음 자기 통장을 갖게 된 세 할머니 

‘역할’이 있어 대접받고, ‘자존감’을 살리는 생산적 복지 

사례 (1)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1.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 65만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권 보장 ! 
  - 시민 행복의 기본은 '건강', 건강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문제부터 접근해야... 
  - 경쟁시장에 맡겨둔 먹거리 부문을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 
 

2. 절박한 사회적(지역적)  필요(need)에  귀기울여야 ! 
  - 시민가계 먹거리경제규모 연간 1조/ 지역산 공급비중은 약 500억원(0.5%)에 불과 
  -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 실현(먹거리시스템 혁신) 
 

3. 도시발전의 핵심 실천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전략> 부상 ! 
  - 밀라노 엑스포, <대도시 먹거리 정책협약>에 100여개 도시 참여, 공동실천 결의 

 전주푸드는  

  1) 지역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 

  2) 건강, 교육, 환경, 삶의 질, 고용, 사회정의, 사회통합 등 

  3) 상이한 정책영역과 정책목표들을 

  4) 먹거리라는 주제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5)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고자 함 

※ 푸드 시스템 :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적 사고로 바라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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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생산체계 확립(생산재편)→②거점직매장→③공공급식→④학교급식 순 추진 

 슬로건 :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 

7대 정책 과제 10대 실행과제 비고 

1. 시민 먹거리 접근성 개선  ① 적정 수의 직매장 및  슬로푸드 레스토랑 개설, 운영 
 - 생활권 10분 거리 

 - 매장당 200-300농가 연결 

2. 공공부문 먹거리 조달 혁신 
 ② 학교급식 혁신 (지원센터, 현물급식 등)  

 ③ 공공급식 혁신 (어린이, 노인, 복지기관, 관공서 등) 

 - 지역먹거리 비중 확대 

 - 현물공급 확대 

3.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증진  
 ④ <엄마의 밥상> 등 복지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⑤ 시민식당 프로젝트 (원도심, 공동체 연계) 운영  
 - 원도심, 지역공동체사업 

4. 음식점 전주푸드 공급   ⑥ 음식점 전주푸드 공급사업(슬로시티 내실화)  - 슬로시티 내실화 

5. 식(食)-농(農)교육 활성화  ⑦ 식(食)-농(農)교육 활성화로 음식시민 양성  - 먹거리 문화교육사업단 

6.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⑧ 농업의 6차 산업화 (가공, 음식, 체험, 도농교류 등) 

 ⑨  협동경제조직  육성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교육 등) 

 - 다양한 지역축제 연계 

 - 마을 및 주민공동체사업 

7. 민관 거버넌스 구축  ⑩  민관 거버넌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공익형 재단법인 자리매김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 GS슈퍼 

• 롯데슈퍼 

• 이마트 에브리데이 

SSM 

• 롯데마트(3) 

• 이마트(1) 

• 홈플러스(3) 

대형마트 

• 하가점 (서신동) 

• 효자점 (효자동1가) 

• 모악점, 용진농협 등 

• 혁신도시  

• 남부시장 (전동3가) 

• 중앙시장 (태평동) 

• 모래내시장 (인후동2가) 

• 동부시장, 서부시장 

전통시장 

<위기>대형마트, SSM 등 자본의 지역시장 독점 심화 : 지역의 부 유출 심화(연간 약 1조원) 
<기회>지역자립형 먹거리순환시스템 구축 : 자본이 주도하는 경쟁시장(대형마트,SSM)에 맞서  
         전주푸드플랜으로 관계시장(직매장, 공공급식, 전통시장, 향토마트, 지역음식점) 창출, 확산 

 대형마트(7) 
 SSM(26) 
 전통시장(5) 
 로컬매장(3) 

• 시범매장(4) 

• 복합매장(4) 

• 공공급식 

• 향토마트, 전통시장 

• 지역음식점 

경쟁시장/  
부의 지역 외 유출 

관계시장/  
부와 일자리의 지역 내 순환 

전주시의 통합적 먹거리체계 재편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실사구시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20 

농민가공 

 행정 내 전담조직 : 전주푸드팀/ 정책통합, 지원통합, 제도정비 등 
 민관거버넌스 조직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시 출연 재단법인 설립(2015. 9), 공공성 담보 

전주푸드 허브(HUB) 

(생산-물류-소비 통합컨트롤타워) 마을 

작목반 
소
농 

가공 
업체 

생산자 
단체 친환경 

귀농인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지역생산(재편) 

지역 외 생산 (제휴푸드) 

통합적 생산(가공)관리 

창업 및 일자리 육성 

전주푸드 직매장 

슬로푸드 레스토랑 

전통시장,향토마트 

학교급식 

공공급식 

음식점 (슬로시티) 

공공
성 기획생산 관계마케팅 

지역소비(창출) 

통합적 물류관리 

생산-소비간 소통 강화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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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변화 : 공공정책화,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합의 진전 

한국 최초 대도시먹거리전략, 
<전주푸드2025플랜>발표/기자회견 

인근 7개 농촌 지자체장들과  
제휴푸드 협약 체결 

“우리는 자랑스런 농민이다“ 
생산자 다짐대회(500명)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1,000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교육 농가와 대화(600여개 마을 방문)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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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입이 어려운 가족소농 1천여명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소득, 일자리, 생산적 복지) 

• 단일작목 중심의 규모화방식 탈피,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체계로 전환, 지역생산력이 살아나고 있다. 

가족소농 중심의 지역생산력이 복원되고 있다 

사례 (2)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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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만명의 시민이 새로운 먹거리시스템에 연결되고 있다 

 사업모델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지역먹거리를 나누는 상설판매장(3개소) 

 시      설  : 전주시에서 공공형으로 지원/ 1호(462㎡), 2호 (462㎡), 3호 (462㎡) 

 운영주체  : (재단법인)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운영방식  : 농가가 매일 아침 소포장 진열, 농가 가격결정, 1주일단위 정산 

 출하농가  : 전주시 중소농 839여 가구 

 취급품목  : 917(농산물 503, 가공품 277, 축산물45, 제휴푸드92)  

 방문객수 : 월평균 3만명 

 운영성과 : 월 평균 매출액 3억원/ 판매 금액의 90% 농가 환원 

프로젝트 목표 달성 로드맵 : 2016년(5%)-2019년(40%)- 2025년(90%)  

공공급식분야 공급 본격 추진 : 2016. 10 

사례 (2) 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프로젝트의 미래계획 :  확장, 연결, 전파 

 확장 : 학교,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로 전주푸드 공급 확대/ 선순환시스템 구축 

 연결 : 로컬 커뮤니티플랫폼 구축(전주푸드+사회적경제+핸드메이드+지역상품+지역화폐) 

 전파 : 전주푸드플랜 사례의 타 도시 전파 및 국가 의제화  촉진 

사례 (2) 전주시/ 대도시 먹거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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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독립경제도시 전주푸드플랜 
10년 계획 

전통 
도시 

문화 
도시 

음식 
도시 

관광 
도시 

건강 
도시 

생태 
도시 

도시 지속가능성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도시& 국제슬로시티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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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추도시와 인근 시군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비전1, 광역도시권 - 인근 지자체 먹거리 연결망 구축 

 
전주시 사례의 타 지역 확산, 
인구 50만 이상 지방 중추도시 16개소와 인근 농어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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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시군을 연계하는 먹거리 연결망 구축 

26 

시민먹거리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 

서울시 
(1000만 시민) 

공공조달 
(공공급식) 

건강먹거리
센터 
(시민)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비전2. 수도권(서울, 경기) 자치구와 시군간 연결모델 구축 

상생논의구조 확보      시범사업(먹거리센터+공공급식)      사업 확대        서울시 먹거리시스템 혁신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서울시 선도       국가 차원의 푸드시스템 혁신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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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종합대응(정책화), 생산-가공-유통-소비 일원화(시스템) 

27 

관계시장 창출/ 확산 

새로운 
먹거리질서 

기획생산 

정책통합&지원통합 : 공공형 추진조직, 예산 

농민가공 운영 조직 안전성 확보 

통합적 정책수립(목표, 수단, 운영조직, 제도 정비)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전략수립  

통합적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조직화 및 
관계시장 

창출 

4. 농민가공 촉진, 품목 다각화 
 5. 공공형 운영조직 준비 
 6. 지역농정혁신, 통합적 지원 

1. 사회적 필요성(need) 주목 
2. 소농 조직화 전략 ; 슬로건 
3. 공동체 중심 생산 조직화 

결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과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득권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의 문제점만, 손해보는 것만 얘기를 하지만, 

개혁을 도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 얻는 것의 이로움을 이야기한다….."   


